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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호 국정과제 개헌, ​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한 권력자의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위태로운 경험을 했다. 12.3. 내란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온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과, 계엄 선포 이후 내란세력들의 

각종 권한남용은 87년 헌법 체계가 갖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인 저항으로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저지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시킴으로써 내란세력을 심판하였다. 시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은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의 사명이자 시대정신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대개혁 

의제중에서도 권력자의 횡포에 취약했던 헌법 체계를 바로세우는 근본적인 방법은 

38년간 이뤄지지 않은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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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개헌을 제1호 국정과제로 세웠다고 한다. 

모임은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로서 개헌의 의지를 피력한 정부의 행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강화를 위한 개헌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모임은 내란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되어야할 것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를 통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참여를 적극으로 보장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 개헌을 완수하라. 

 

모임은 2025. 8. 11. 시대적 과제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개헌특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모임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8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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